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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수 이승환(54·사진)이 한국 단독 콘서트 최장 시간 

기록을 썼다. 

이승환은 15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9시간30

분30초 동안‘라스트 빠데이-괴물’을 펼쳤다.  이날 오

후 4시에 시작된 공연은 이튿날인 16일 오전 4시10분 종

료됐다. 공연 중간 관객들의 식사를 위한 두 번의 인터미

션을 제외하고 순수 공연시간만 9시간30분30초로 집계

됐다. 이 기록은 2016년 자신의‘빠데이7’공연에서 세

운 8시간27분 기록을 경신해낸 것이다. 

이승환은 이날 93곡에 달하는 라이브 무대를 한 명의 

게스트도 없이 소화했다. 1부는 발라드로 이뤄진‘온리 

발라드’, 2부는 신나는 곡으로 채운‘최고의 하루’, 3부

는 로킹한‘무적 밴드’로 구성했다. 10시간 가까운 장시

간 공연임에도 관객들을 집중시켰다. 

팬 서비스도 대단했다. 두 번의 식사 외에도 전 객석에 

방석과 간식, 타투 스티커, 음료수 등이 들어있는 선물꾸

러미를 전했다. 

이승환은“어제의 나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진화하며, 

그것을 증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 편인 팬들과 

오랜 조력자들인 밴드와 스태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

었다. 모두에게 감사드린다.”고 말했다. 

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이승환은 데뷔일인 10월

15일 정규 12집을 발표한다.

이승환, 최장 콘서트 신기록

그룹 레드벨벳이 신곡‘짐살라빔’으로 여

름 사냥에 나섰다. 

레드벨벳은 19일 새 미니앨범‘더 리브 페

스티벌 데이1’발매 쇼케이스를 열었다. 앨

범 제목의‘리브’(ReVe)는 레드벨벳의 약자

이자 지난해 단독콘서트에서 선보인 로봇 

캐릭터의 이름이다. 

프랑스어로 꿈, 환상을 뜻하기도 한다. 여

기에‘축제’를 의미하는 페스티벌을 더해, 

다채로운 수록곡으로 꽉 채운 앨범을 표현

했다.

레드벨벳은 2017년‘빨간 맛’을 그해 최

고의 서머송에 올려놓았고 지난해엔‘파워 

업’으로 인기를 이어 갔다. ‘빨간 맛’을 탄

생시킨 대니얼 시저와 루드윅 린델이‘짐살

라빔’작곡·편곡에 참여해 3년 연속‘서머퀸’

등극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.

‘짐살라빔’은 유럽 지역에서‘수리수리 마

수리’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주문으로, 마

음속 깊이 간직해 둔 꿈을 펼쳐 보자는 의

미를 담았다. 여러 노래를 섞어 놓은 듯 다

채로운 리듬과 멜로디를 오가는‘짐살라빔’

은 화려하고 장대한 퍼레이드를 연상시킨다.

레드벨벳의 새 앨범에는‘짐살라빔’외에 연

인 사이 섬세한 밀당을 계란 반숙에 빗댄‘서

니 사이드 업!’, 첫눈에 반한 감정을 달콤한 

맛으로 표현한‘밀크셰이크’등 6곡이 수록

됐다.

레드벨벳, 신곡
‘짐살라빔’로 
여름 사냥

그룹 엑소의 백현(사진)이 다음달10일 

미니앨범‘시티 라이츠(City Lights)’를 

공개하며 솔로 가수로 데뷔한다.

백현의 첫 솔로앨범에는 다채로운 분

위기의 6곡이 수록돼 있으며 지난 20일

부터 온, 오프라인 에서 예약 판매를 시

작했다.

앞서 백현은 엑소, 엑소-첸백시 활동

을 하며 감미로운 보컬과 뛰어난 가창

력,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큰 인

기를 얻었다. 또 가수 수지와의 듀엣곡‘

드림’(Dream), 케이윌과 함께한‘더 데

이’(The Day), 소유와 부른‘비가 와’, 

로꼬와 호흡을 맞춘‘영’(YOUNG) 등 

다양한 컬래버레이션(협업) 등 다수 곡 

작업에 참여, 큰 반응을 끌며 보컬리스

트로서 인정받기도 했다.

백현은 뮤지컬과 드라마, 예능 등 여

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최근 들어서는 

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팬들의 호응을 

얻고 있다.

엑소 백현, 솔로 데뷔


